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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하 정 현* 

“삼국유사는 어느의미로말하면 빼蘇上代를혼자擔當하는 문헌이라고할만하니 

조선의 생활과 문화의源頭와퍼形올보여주는것이 오즉此쁨가잇슬다름일새니라. 조 

선의 古몇를뽑考하는이는 누구든지 않!感하려니와 원체퍼’記의零첼하고 遺寶의m微 

한것은 새삼스레거론도말고 그중에도만약에 內籍으로는 이삼국유사가전하지안코 

外傳으로는 저삼국지의동이열전이업섯드라면 무엇으호핑千의 1'.葉을 萬一이라도 

端f兒하있탤는지 생각하면소름이기처지지안치못하는일이니라 .. 

이 인용문은 육당 최남선이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한국 고대문회를 어찌 알 

수나 있었겠느냐는 강변이 담긴 심국유사 해제의 한 부분이다!} 사실 『삼국유사』 

는 한국의 고대문화를 전해주는 자료의 .庫라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무엇보다 

도 우리 민족의 기원올 알려주는 단군신화를 비롯한 건국신화들， 고조선에서 삼한 

올 거쳐 삼국에 계숭되는 고대사 체계 정치사회사 불교의 전래과정 및 그 융성 

올 말해주는 고대불교샤 불상과 탑의 조성 연유가 담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불 

교미술샤 헝까 화랑 그라고 신라고숭들의 득도과정과 영험담 둥 다양한 자료가 

* 서윷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최남선， r삼국유사해제」， 「혐明~18， 1927; r新訂 三圍遺훌~，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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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되어있다. 실로 고대의 정치， 사회， 지리， 종교， 문학， 예술을 망라하는 자료집 

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삼국유사』는 자료로서 선택젝으로 수용되어왔디고 

할 수 있는데， 가령 『동국통감』에서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하는 『삼국유%의 고대 

사체계를 채용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에까지 연구자의 전공분야에 따라 부분작으로 

채택됨에 따라 자료집으로서의 유용성올 발휘해왔다.:!) 

그런데 이 책은 고대문화에 관한 자료를 제공히는 것 이상으로 그것 자체가 하 

나의 텍스트로서 탐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Ií섭국유사』 기이편에는 국가라 

는 체계 속에서 연대기적 시간에 입각하여 역사적 사실과 神異한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져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구 근대의 영향아래 인식론적으로 신화 

와 역사가 별개의 범주로 취급되어온 것에 반해 삶의 의미의 차원에서는 역사와 

신화의 연계성을 찾는 신화인식과 일맥 통하고 있다Ií삼국유사』의 구성과 체재가 

갖는 이러한 특정에 대해서 주로 저자인 일연이 불교숭려라는 종교인의 시각에서 

씌어졌다는 사실로 설명되어왔다. 

여기서 일연을 둘러싼 의문들올 제기하면서 이 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 

선 일연은 당대 국사까지 지낸 선승으로서 100여권 이상의 저술이 있다고 하는데， 대 

부분의 저직들이 왜 현전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저서로 『삼국유사」 

와 『중편조동오위』가 있는데， 정작 그의 비문에는 『삼국유사』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심지어는 그의 단독 저술이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받아왔다.3) 

일연의 저작들이 대부분 현전하지 않는 것은 일연의 다음 대를 계숭한 가지산 

문의 중심인물인 보감국사 혼구( 1251-1322)의 저작들이 전하지 않은 사설과도 관 

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의 저작들이 판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가히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들이 국존까지 지낸 불교계의 거물이었디는 

점올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은 회박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저작은 후대에 와서 훼손됨으로써 전하지 않게 된 셈인데， 그러 

면 어떤 계통의 인물에 의해서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을까. 우선 불교를 비판하 

면서 수용된 성리학 계통에 의해서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가능성은 불교 

자체 특히 선종 계통의 정통론 논의 과정에서 파괴되었올 것으로 추측된다. 전자의 

2) r동국통감4에서는 「삼국유사4 고조선조에서 鏡홉를 인용한 부분에 의거하여 고조선의 
건국연도는 康훌 rX辰年(기원전 2.333)이라고 그 시기률 구체적으로 명사하고 있다. 

3) r삼국유사」는 비문에 나열된 저서 중에는 보이지 않고， 다만 r삼국유사」 권5에 첫 
머리에 “국존조계종가지산하인각사주지원경충조대선사일연찬{園흉홉樓宗迎智山下廣角 
츄住待郵포i中照大購:iji-熟構)"이라는 기λ에서 알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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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초기 성리학 계통의 사대부들이 남긴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동문선』이 

나 개인의 문집류 동에 수록， 전승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거리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불교 선종 자체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1) 

忽i骨용快天은 『朝雖輝敎史』에서 “일연은 널리 제학에 통하였고， 저서가 많은데 모 

두 그가 爛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시대의 사조에 빠져서 사상과 

신앙 두 가지가 모두 순수하지 못하였고 가지산문의 현풍을 진작하기에는 부족하였 

다”라고 하였다5) 여기서 ‘시대의 사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올 두고 한 말일까. 

또 ‘순수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일본인 연구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평가를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일연에 대한 연구가 거듭되면서 

‘역사화’된 일연과 실제의 ‘역사적’ 일연 사이에 거리가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는 한 

번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이 문제에 접근을 위해 일연이 몸담고 있던 불교계의 경향 

과 불교계 내에서 일연의 입지와 그의 사상적 특징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삼국유사』가 불교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삼국유사』는 육당 최남선이래 이보다 100여 년 이상 앞서 나온 『삼국사기』와 주 

로 비교되어왔다. 즉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관찬서이고， 이에 대 

한 반발격으로서 『삼국유사』는 신비적인 불국토사상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그렇 

다면 당시 불교인들은 이 책의 서술태도에 이의 없이 수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도 개인 원찰인 觀爛츄를 가지고 있었으며， 만년에는 불 

교에 심취하여 좋堂居士라 하면서 대각국사 의천의 제자 惠素와 친교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고려초기의 교종 숭려들의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불교를 통박한 

의천의 불교인식과 통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끼 이러한 당시의 사정을 감안 

할 때 우리민족 최고의 두 史홉에 대해 유교인과 불교인의 저작의 결과라는 구도로 

단순히 대비시키고 마는 태도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히려 『삼국유사』는 당시의 승전 

류인 『해동고승전』과의 비교 연구 둥 불교계 내에서의 위상을 살펴봐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고려의 문화의식올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점올 감안할 때 『삼국유 

사』의 성격은 우선 당시 불교계 내에서 어떤 흐름과 맞물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두 가지 정도의 의문점을 가지고 고려말의 시대적 상 

황과 당시 불교계의 경향; 이와 관련된 일연의 사상적 특정을 살펴볼 것이다. 

4) 채상식 r고려후기불교사연구J ， 일조각， 1996, pp.l48-9 
5) 忽消첩央天， 「朝購購k史J ， 大東佛敎빠究院 1970, pp.238-9 
6) 허홍식，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 r고려중후기불교사론l ，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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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려 후기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 

통상적인 구분에 따라 무신란을 기점으로 그 이후를 고려 후기라 할 때， 이때 

부터 최씨정권(1196-1258)의 지원을 받은 선종은 다시 浮t하게 된다. 여기서 무 

신란 이전의 고려 불교계의 상황음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말여초 이른바 선종구산으로 불리는 선불교는 기존의 종파들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수도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중앙의 정치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 

방에서 호족세력의 비호를 받으며 뿌리를 내리가 시작했다. 이들 선문의 개창자들 

은 대부분 화엄종 출신이었는데 이들은 중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교를 접하면서 

진로를 변경했다. 그들 가운데 대디수는 남종선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준 마조도 

일(707←786)의 제자들로부터 법올 이어받고 귀국했는데 그들이 가져온 파격적인 

불교는 기폰의 교학 불교와 마찰과 대립올 불러일으켰다. 

고려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히는 현종대(1009- 1031) 이후에 와서 불교 

계도 나름대로의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그 이전에는 화엄종과 더불어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던 선종은 지방으로 맏려나고 그 대신 문벌귀족의 불교인 

교종계통의 법상종이 화엄종과 양립하는 체제로 바뀐 것이었다. 선종은 제 3종단 

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던 차에 선종교단에 결정적인 자극을 주게 되는 사건 

이 있었다. 그것은 대각국사 의천의 천태종의 창립인데， 원래 화엄종 승려였던 의 

천은 화엄종과 법상종의 대립에서 화엄종의 -염}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선종을 

포섭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천태종올 탄생시키게 되었다. 숙종 2년 

(1097) 의천은 천태종의 본거로서 國淸츄를 창건하여 선종의 숭려만을 포섭하여 

조직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 선종교단은 천태종에 개종하여 들어가는 승려와 

원래의 선종(조계종)올 고수하려는 승려로 양분되었다. 그 결과 중앙 불교계는 교 

종 계통의 화엄종과 법상종 그리고 선종 계통의 천태종과 조계종으로 분리되는 

이른바 4대 교단의 체제로 개편되었다. 

한편 정통 종파불교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불교의 조류가 있었는데， 이른 바 

거사불교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거사불교의 유행은 고려 중기 불교의 

특정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의 귀족사회에는 문인관료나 유학자 

라 하더라도 불교와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지 않은 사랍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 

친 말은 아닐 것이다07) 가령 당시의 가장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김부식도 불교에 

7) 최병헌， “고려중기 이자현의 輝과 거사불교의 성격 .. r고려중후기-불교사론J. 1992. 



L~ ̂ iI기 고려 불교겨l의 겸향과 i삼국유사J 99 

섬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형인 玄灌은 일찍이 출가하여 현화사에 거주하 

띤서 의천과 교유하고 있었고， 그 자신도 개언 원찰인 觀爛츄를 가지고 있었으며， 

만년에는 불교에 심취하여 휠堂居士라 하면서 의천의 제자 惠素와 친교를 가졌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아자현은 당대 최대의 문벌귀족기문인 仁州李民 출신 

으로서 벼슬을 버리고 淸平居士라 자호하고 불교 연구와 참선으로 일생을 보냈던 

전형적인 거사불교의 인풀이였다. 그는 훨샘國師를 비롯한 선승 곽홍과 같은 인물 

들과 교유함으로써 불교계나 일반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무신란으로 

문인귀족이 몰락하고 전면적언 사회동요 그리고 대외적인 봉-고와의 항쟁 둥의 시 

련은 고답적이고 은둔족인 성격의 거사불교가 오래 유행할 수 없게 하였다. 대내적 

으로 사회모순올 극복하고 대외적으로 대몽항쟁올 수행할 수 있는 정신기반의 구 

축이 요구되자 거사불교는 후퇴하고 지방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결사불교가 대두되 

었다. 결국 거사불교는 12세기말 선종 부홍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신앙결사운동: 定慧結社툴 중심으로 

신앙결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중국 東홉의 響遠야 훌山에 세운 東林츄 結社

즉 白運社이다. 백련사는 402년 혜원올 중심으로 한 숭려와 劉遺民， 雷次宗 둥의 

당시 독서충들로서 총 123명이 시작한 신앙결사였다. 이들은 무량수불상 앞에서 

서방정토의 f합業올 수행할 것올 서약하며 염불을 중시하였는데， 특히 염불삼매는 

좌선올 통해서 輝定올 뀔}히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아러한 혜원의 백련시는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의 신앙결사의 시원으로 인식되어 그 이후 관념적으로 

이것의 계승올 표방하는 예가 역사적으로 많이 보인다ßl 

또한 중국 화엄종의 경우 남북조 및 수당에서 華嚴蘭라 칭해진 화엄경 중심의 

寶會가 유행하여 화엄종 형성의 기반이 되었으며 그 뒤 당대에 법장의 단계에 와 

서 화엄종의 완성올 보게 되었다. 이러한 법장 단계의 화엄종이 당의 수도인 징싼 

에서 황실과 귀족들의 비호 속에 성장하면서 귀족불교화되어 갔을 때 江南의 抗

州를 거점으로 재야의 독서충과 일반 民이 중심이 되어 화엄경 결사가 행해졌다. 

그러다가 당 중엽 이후 특히 安史의 난 후， 사회전반에 걸친 변동기에는 화엄경올 

중심으로 결사조직이 널리 기충사회에까지 피급되었다. 

그 뒤 五代 말에서 宋初에 이르러서는 특히 미타신OJ에 바탕한 염불결사가 유 

pp.191-2 
8)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J ， 일조각， p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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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는데 이는 당시 사회의 혼란상에 직떤하여 신앙적으로 활로를 찾기 위한 

현상이었다. 이때의 결사는 각 종파에서 조직하였으나 그 특색은 대부분 강남지역 

에서 유행하였다는 사실과 주로 정토신앙에 바탕한 점， 천태종의 山家派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유사』 台山五萬훌身條룰 보면 신라통 일기에 왕실과 귀 

족의 지원 아래 화엄계통의 결사조직이 결성되었다는 사실올 알 수 있다. 또 미 

타， 미륙신$써l 바탕한 정토결사가 있기도 했는데. 이 경우는 지방의 토호충과 일 

반 民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인 신앙형태로 결성된 것으로 향도라고 불리웠다. 

12세기말 무신의 난이 일어날 무렵 시대적인 반성과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불교계에서도 과거의 사치와 안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앙운동으로 불교를 혁신하 

려는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집단 신앙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신앙 

결사운동이었다. 

1- 1. 정혜결사 

인종 7년(1 129)에 법상종의 律憶이 세운 지리산의 水精社와 일부 화엄종 계통 

의 신앙결사는 이미 있었지만 보수화한 기성 불교계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면서 시 

작한 대표적인 신앙결사는 지눌(1158-1210)의 정혜결사{이후 수선사로 사액됨)와 

천태종 숭려 T世(1163-1245)의 백련결사였다. 

정혜결사는 보조국사 지눌9)이 25세(1182)에 업科10) 웅시를 위해 개경의 普濟

춤에서 개최된 談輝法會場을 찾았을 때 주변 숭려들에게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 발단이 된다. 그는 당시 명예와 출세의 길로 여겨졌던 

9) 지눌(1158-1210)은 1158년 지금의 황해도 서홍군 동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속성은 
鄭이고 법명은 지눌인데， 평소 그는 자신올 收牛子라 부르기를 좋아했다. 佛日普照國
師 혹은 普照國師는 그가 입적한뒤 1210년 회종이 하사한 시호이다. 지눌의 부친 정 
광우는 국자감의 學正이었는데， 당시 하급관료직으로 보인다. 지눌이 13세였올 때 
(1 170) 무선정변이 일어나 많은 문신들이 희생되었고 곧이어 무신들 간의 무자비한 
권력투쟁이 뒤따랐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청년 지눌은 당시 사굴산 선문에 
소속된 승려가 되었다. 

10) 고려시대에는 승려들의 과거에 해당하는 숭파가 있었다. 승과 합격자들에게는 승계가 
주어졌는데， 승계는 다음과 같은 둥급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대선( 대덕- 대사- 중 
대사- 삼중대사가 있고， 그 다음 동급부터는 명칭에 있어 선종과 교종이 달랐다. 선 
종의 경우는 삼중대사 다음은 선사이고， 그 다음에는 대선사였다. 교종의 경우는 삼 
중대사 다음에 수화， 그 다음에는 숭통이다 이들 위에 특별식으로 왕사， 국사가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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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선법회장에서 동료들이 깜짝 놀랄만한 발언올 했다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歡修定憲結社文n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11) 

“동학 10여 명과 더불어 약속하기를 이 모임이 파한 후 우리는 마땅히 명리 

를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r"JlliI를 결성하고 항상 ~'N.)상찮I~)에 힘쓰도록 하자. 

예불하고 띤을 읽는 일부터 시작하여 노동하고 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각자 

그 맡은 바에 따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성을 기르며 평생올 자유흡게 지내면서 

핏1:와 현人의 높은 수행을 멸리서 쫓은 즉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지눌은 이렇듯 자신의 f里想을 제시하여 도반들의 지지를 얻어내지만 ‘예상치 못 

한 選佛場의 이익과 손해되는 일’(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다)로 동료들은 

흩어지고 그의 제안은 한동안 실행할 수가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지눌은 昌平

i휩횡휴， 下쩨山， 八空山， 智異山 둥지를 다나면서 h훌輝에 힘쓰다가13l 팔공산 거조 

사에서 불교계를 상대로 공개적인 결사운동을 펼치기로 작정하고 초청장을 띄웠는 

데， 이것이 바로 『動修定憲結社文』이다. 이로써 정혜결사률 결성(1190)하게 되는 

데， 그가 파격적으로 동료 숭려들에게 기존 불교계를 통박하는 발언을 한지 8년만 

의 일이었다. 이 결사문은 輝과 敎의 학인들 뿐 아니라 유가와 도가 쪽 사람들에 

게도 보냈다고 한다. 즉 어떤 종파적 종교적 편향올 벗어나 암울한 시대적 상황올 

헤쳐나가려는 한 지식인의 고뇌에 동참을 호소한 것으로(그의 참신한 생각과 높은 

理想은 그만큼 그가 처한 현실이 총체적 위기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먼 과거로부터 톰과 마음의 고통을 헛되이 받아 아무런 유익합도 없 

었다. 현재도 한량없는 많은 압박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받올 고통 또한 한이 

없어， 버리기도 어렵고 떠나기도 어려운 데도 이것올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더 

욱이 이 육신의 생명은 나고 죽음이 무상하여 잠깐 동안도 보존하기도 어려우니 

부섯돌의 불이나 바람 앞의 둥불 흐르는 물이나 지는 해에도 비유하기 어렵다. 

11) 길회성， 「지눌의 선사상J. 소나무. 2001 , p,36, 

12) 이 말은 중국의 선사 규봉 종밀(789-841)이 주장한 것으호1 그는 헛되이 침묵만 지 
키는 멍청이 선(뺏輝)과 단지 글만 파고드는 미치광이 지혜(狂훌)의 양 극단을 피해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輝과 敎를 균형있게 공부할 것올 주장하였다. 

13) 지눌은 이 기간동안 「육조단경￡ 둥올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에 「화엄경J의 
근본취지가 輝과 일치한다는 확신올 얻게 되고， 「화엄론절요닙롤 저술하기에 이른다 
(길회성， 앞의 책， pp.48-6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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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은 급하고 빨라 가만히 늙음올 재촉하는데 우리는 마음의 터를 닦지 못한 

채 죽음의 문턱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옛날 함께 놀던 이들을 회고해보니 현명 

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뒤섞여 있었더니 오늘 아침 손꼽아 헤아려보니 이흡 

은 죽고 하나 정도 살아있구나. 살아 있는 자들 또한 저뜰과 마찬가지로 차례로 

사라져가니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기에 아직도 방자한 마음으 

로 탐욕 분노 질투 교만 방일로 명리를 추구하변서 세월을 허비하고 부질없는 

말로 세상사나 논하고 있는가 혹은 계율을 지키는 덕도 없으변서 함부로 신도들 

의 보시를 받고 사람들의 공양올 받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와 같이 그 

허물이 한량없으니 덮어두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엎드려 바라나니 짜 

과 敎 또는 유가와 도가를 불문하고 세속을 싫어하는 뜻이 높은 사람으로서 티 

끌 세상을 벗어나 세상밖에 높이 노닐면서 오로지 내적수행의 길에 정진하고자 

하여 이 뜻에 부합하는 사람은 이 결사문의 뒤에 서명하도록 허락하노라" 

팔공산 거조사에는 결사에 참여하기 위해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으므로 지눌은 다른 장소를 불색하게 된다. 그가 40세(1197)되던 

해에 제자 守愚를 남쪽으로 보내 새로운 터를 찾게 하는데， 1백간 정도의 방을 갖 

춘 송광산 길상사라는 한 퇴락한 절을 개축하여 이곳으로 근거지를 이전하였다. 

1197년에 시작한 개축공사가 9년만인 1205년에 끝나자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지 

눌을 홈모하던 회종(1204-121 1)은 명을 내려 산의 이름은 송광산에서 훌훌樓山으 

로， 절의 이름은 정혜사에서 f웠뽑패t로 사액하였다. 

회종이 수선사에 이처럼 관심음 보인 것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지눌을 존경해서 

인지 아니면 무신정권 하에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선사가 혹시 도 

움이 되지 않올까 하는 정치적 의도인지 아니면 사실상 왕권을 조정하던 최씨 정 

권의 뭇에 따른 건지 확실치는 않다. 분명한 것은 최씨정권이 왕실과 구 귀족을 

제어하기 위해 지눌이 시작한 새로운 불교운동에 상당한 관심올 가졌다는 사실이 

다. 수선사가 중건되었올 때 그 개축을 기리기 위해 崔誌은 ‘大乘輝宗뽑漢山應輝社 

重훌IJ記’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최충헌의 아들 최우가 감수했다. 최우는 지눌에 이 

어 수선사를 맡았던 진각국사 혜심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의 이들 최항 

은 한 때 수선사의 숭려로서 혜심의 문하에서 수화한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최씨 

정권은 끊임없이 불교계의 도전에 맞서야했는데 14) 그들은 한편으론 숭려들의 정 

14i 최써정권과 구 불교계의 갈퉁이 최고조로 달한 1217년에는 최충헌의 사병들애 의해 
8백여명의 승려가 살해되었다고 한다， (r한국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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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활동을 막으면서도 한편으론 비교적 정치적 색채없이 지방에 뿌리를 두고 았는 

선종에 호의를 보였던 것이다 L")J 

어쨌든 수선사는 최우가 집권하면서 불교교단의 중심세력으로 주목받고 크게 성 

장하였다. 최씨정권은 수선사의 법석을 잇는 법주와 계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막 

대한 시납올 하였고， 고려후기 대부분의 국샤 왕사가 수선사에서 배출되었다. 

수선사는 지눌에 이어 혜심， 혼원 천영에 이르러 절정기를 맞았다가 최씨정권이 

몰락한 1258년 이후에는 서서히 퇴조하게 된다. 수선사와 백련사로 대표되는 고려 

말 불교계의 결사운동은 무신정권 이전부터 귀족불교가 보이던 타락상과 모순을 비 

판하면서 동장한 불교혁신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핵심인물인 지눌이 제시한 理想은 

명리의 추구로부터 정혜의 추구로 세간적인 공덕신앙의 불교로부터 출세간적인 해 

탈 지향적 불교로， 왕실과 국가의 평안올 비는 기복불교로부터 개인의 구원을 추구 

하는 수행불교로1 귀족불교에서 평민불교로의 일대전환올 촉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씨정권이 자신의 세력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 

원하면서 권력과 밀착되어 변질되어갔다. 결국 결사운동이 지눌 당시의 본래 취지 

와는 거리가 멀게 타락하자 고려말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동장하여 이 운동의 지 

지기반이던 지방의 독서인충 향리충들도 새로운 사유체계를 찾아 떠나게 되었다. 

1-2. 백련결사 

지눌의 정혜결사와 더불어 이시기 대표적인 결사운동은 요세의 백련결사였다. 

요세는 신종 원년(1198) 당시 천태종 사원이었던 개경의 高뿔츄 법회에 참석하였 

다가 그 분위기에 크게 실망하고 명산올 주유하다 지눌올 만나 함께 수행하는 둥 

많은 영향올 받았다. 

그러나 그뒤 회종 4년(208) 월출산 약사암에 거주하던 요세는 문득 “만약 天

台妙解를 발양하지 못하면 永明延훌의 120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1"라는 

의심이 계기가 되어 修輝에서 천태교관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하였다. 요세는 강진 

의 토호 최표 둥의 요청을 받고 만덕산에 백련사를 개창하고 고종 19년(232)에 

그곳에서 보현도량올 개설하였다. 이어 4년 뒤 그의 제자 天때이 지은 『백련결사 

문』을 발표하여 결사를 공식화하였다. 

요세는 기존 개경 중심의 귀족불교의 타락상과 모순을 비판하는 운동이라는 점에 

15) 길회성， 앞의 책， pp.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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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눌과 공통점을 지니지만， 지눌의 경우는 선수행올 중심으로 정토신앙을 포용하 

는 입장을 취함으호써 지식대중을 겨냥한 반면 요세는 참회행과 미타정토신앙을 실 

천방향으로 강조하면서 대다수 농민과 천민충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애서 구별된다. 

이와 같은 백련사는 1220년대까지는 지방.~호와 인근 지방관의 배려 속에서 존 

속되었지만 1230년대 이후 대몽항전기에는 이전까지 수선사를 지지하던 최우를 

중심으로 한 강화도 정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대장경 조판도 이 시기에 

착수된다. 아마도 몽고의 침입과 관련하여 강력한 항전을 표방한 백련사가 최우정 

권의 구미에 부합한 것이 아닌가 한다， 

2. 述智山門의 浮...t과 일연 

元지배기에 이르면 그 이전의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던 수선사와 백련사를 대신 

하여 가지산문이 큰 세력으로 둥장하게 된다. 

가지산문은 신라말에 소위 九山門 가운데 하나로 道義가 康에 유화하여 馬祖道

-의 제자인 西堂智藏에게서 心印을 받고 귀국함으로써 얻r아들여진 종파이다. 그 

당시 도의의 輝法이 불교계에서 용납되지 못하자 그는 섣악산 진전사에 은거를 

하게 되고 도의를 계숭한 薦居를 거쳐 體燈에 이르러 현안왕 3년(859)에 왕의 소 

청으로 전남 장홍 가지산에 주석하고 있다가 경문왕원년(861)에 이를 확장하여 

가지산파를 형성한 것이다]6) 

고려 인종 즉위년(1122)에 가지산문의 學-이 王師로 책봉되었는데， 학일은 의천 

이 천태종을 개창할 때 동참하라는 권유를 거절하고 선종 나름의 독자성올 지키려고 

한 인물이다. 학일 이후에는 가지산파의 활약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원지배초기에 

일연이 국존으로 책봉도는 둥 이때부터 가지산문은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한다. 

여기서 일연의 행적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일연의 저서로 주목받아 온 『삼 

국유사』의 내용에 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그 저자인 일연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일연의 저작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데다 

가 그의 행적올 알 수 있는 普짧國尊牌銘조차 심하게 훼손된 채 비각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보각국존비의 글은 당대 문인 閔濟가 찬하였고1 일연의 제자인 竹虛가 칙 

명을 받아 진나라 왕회지 글씨를 모아 또 다른 제자인 淸珍이 비석을 세웠다. 왕회 

지의 글씨는 집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연 비문올 위해 씌어진 것과 같아 

16) 채상식， 앞의 책. pp.32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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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에 탄복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탁본올 하는 바람에 심하게 훼손되었고， 게다 

가 조선시대 유생들 사이에서 과거시험의 합격올 보장해준다는 속신이 생겨 저마다 

비석을 조각 내 가져간 까닭에 형체를 거의 잃게 되는 수난을 겪었다. 불행 중 다 

행으로 탁본이 남아 있어 그것에 의거해 일연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일연0206-1289)은 경주의 속현인 장산군(지금의 경북 경산)에서 출생하였다. 그 

의 아버지는 김언필이고 어머니는 이씨였다. 일연의 공로로 후에 아버지는 左樓射

에， 어머니는 낙랑군부인으로 봉해졌다. 어머니 이씨는 일연올 잉태하기 전에 태 

몽을 꾸었다고 하는데， 밝은 해가 집안으혹 들어와 배에 비추는 꿈을 꾸고는 아이 

를 배어 낳은 것이 일연이었다. 어릴 때 이름은 見明， 나중에 一然으로 고쳤고 자 

는 없훌然이었다. 

1214년， 그가 9세 되던 해에 고향을 떠나 해양(지금의 광주) 무량시에서 불법 

을 배우기 시작했고， 14세에 설악산 진전사에 가서 승려로 입문한다. 진전사는 가 

지산문의 11祖 도의선사가 창건한 절이다. 가지산문은 신라말에 九輝門 중의 하나 

로 도의가 당에 가서 마조도일의 제자인 西堂智藏에게서 心印올 받고 신라 헌덕 

왕 13년(821)에 귀국함으로써 받이들여진 종파이다. 

1227년， 일연은 22세에 승려들의 과거시험인 選佛場에서 수석에 해당하는 上t

科에 급제하였다. 그후 청년기를 보낸 설악산올 떠나 뚫쫓山으로 갔다. 일연은 일 

생동안 이 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머물렀다. 한 차례는 22세에 와서 44세에 남해 

정림사로 옮겨갈 때까지이고， 또 한차례는 말년에 인흉사에 머무르다가 71세에 운 

문사로 옮겨가기까지이다. 이렇듯 비슬산과의 인연은 짧지 않은 데다가 그의 나이 

32세에 이 산에서 득도한다. 그는 ‘생계는 줄지 않고 불계는 늘지 않는다’(生界不 

減 佛界不增)는 말을 가지고 참선하던 중 하루는 활연한 깨우침이 있어 사람들에 

게 일러 가로되 ‘오늘에야 三界가 꿈과 같았음을 알았으며 대지에 터럭 하나만한 

장애도 없음을 보았다고 하였다. 이때 삼중대사로 임명이 되고 1246년에 41세로 

構m가 된다. 

1249년， 44세되던 해에 일연은 최씨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聊훌의 초 

청을 받아 남해의 定林社로 옮겨간다. 남해의 길상암에 머물며 『중편조동오위』를 

지었다. 1259년 그의 나이 54세에 국가로부터 선종에서 최고의 자리인 대선사의 

숭계를 받게 된다~ 1261년 원종의 부릅올 받고 강화도의 輝月社에 머물며 설법하 

였다. 이때 ‘목우화상 지눌의 법맥올 계승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일연이 가지산문 

출신이나 수선사와 밀접한 관련올 맺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가 왕의 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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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화도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고려가 몽고에 항복한 이후 

최씨정권과 밀착된 수선사의 세력이 위축되자 왕정이 복고(1 ‘258)된 후 고려왕실 

에서 수선사외는 소속이 다른 가지산파의 일연을 등장시켰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 

는데，17l 이 문제는 차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대 불교계 비고 

105 문종(l여6→ 1(82) 의천， 宋에서 돌아옴{1086) 
순종{1083) 천태종의 본거지 국청사 창건( 1(97) 
선종<1084← 1 (94) 선종교단 분열(천태종/조계종) 

헌종0094→ 1 09'3) 4대종파{화엄종， 법상종， 천태종， 조계종) 

1100 숙종<1095-1105) *의천사후0101) 선종부홍 이자겸의 난(1126) 

얘종0100-1122) 
가지산문의 학일 왕사로 책봉-{1l22) 

묘청의 난{1l35) 
사굴산문의 탄연 왕사로 책봉{1l46) 

《삼국사기} (11 45) 인종<1122→ 1146) 
*이자현 능엄강회개최(1121) 

지눌0158 1210) 무신의 난(1170l 
1150 의종<1146-1170) 

담선볍회에서 결사제의(1182) 농민봉기(193) 
명종{1170-1197) 

거조사에서 정혜결사( 1188) 최충헌집권(1196) 
신종{1197-12α~) 

권수정혜결사문(1190> 만적의 낸1198) 

수선사 중건(1205) 

일연출생(1200) 
거란침입(1216) 

지눌업적(이12긴10) 
최우집권(1219) 

1200 희종{l204→ 1211) 요세， 백련결사{l211 ← 1216) 
왜구침입(1226) 

강종<1212-1213) 일연출가(1214) 
몽고침입(1231← 1239) 

고종{1213-1259) 설악산 진전사에서 구족계받운1219) 
황룡사탑소설(1238) 

대장경조판착쉬1~) 
강화도천되1232-1 2:갱9) 

일연， 삼중대사가 됨(12..17) 

선사{l246) 

일연， 대선사(1259) 왕정부활{l껑8) 

일연 운문사에서 삼국유사 저술 칙수(1감7) 몽고에 굴복{l259) 

일연， 국존 책봉{l2없) 개경으로 환도(127이 
125 원종(1259-1274) 

일연， 인각사에서 구산문도회개최(1284) 태자， 몽고에서 귀환 
충렬왕0274-1308) 

삼국유사완성(1285?) 하여 충렬황으로 즉위 
제왕운기(1287) (1274) 
일연입적(1289)탑비건립(1295) 제왕운기(1287) 

17) 채상식， 앞의 논문， pp.330-331. 



13세기 고려 불교셰의 경향과 F삼국유사J 107 

m. 13세기 후반 불교계의 동향 

지금까지 대각국사 의천 死後 선종이 점차 대두되면서 나타나는 불교계의 推移

를 年랜|명으로 살펴보았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기존의 귀족불교를 비판하면서 

둥장한 불교개혁운동에 해당하는 결사불교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올 계기로 그 

취지에 매력올 느낀 당시의 지식인들， 특히 지방의 독서충과 호족충들은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심취하기도 하면서 사회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 결 

과 불교계의 구심점이 개경에서 지방으로 옮겨져 지방사원이 중심적인 도량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귀족 중심적인 불교에서 민중 중심적으로의 전환이 그 특정으 

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특정들은 지식층을 중심으로 한 교단 불교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단 중앙불교계 뿐 아니라 불교계 전반에도 13세기에 이르러 다음 

과 같은 변화들이 나타났다. 

우선 종파간의 배타적인 요소가 약화되고 상호교류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된 

다. 가령 일연이 小품합n尙을 만나 조동종에 관해서 논의한 것， 一然과 혜심은 각 

각 가지산문과 사굴산문 출신이지만 상호교류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종파에 대한 비교적 포괄적인 서술을 보이고 있는 일연의 『삼국유사』 

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정으로는 의천에 의해 침묵되었던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불교가 다시 

등장하는 현상이다. 神異한 행적으로 윤색되었다고 비판되던 육조혜능의 傳記언 

『육조법보단경』， 『보림전』 퉁이 고승들에 의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의천에 

의하여 무시되었던 균여의 저작이 다시 벚올 보게 되었다 18) 천태종 숭려 天뼈은 

법화 신%에 의한 異體올 강조하는 내용올 저술하였고 이 시기에 일연은 『심국유 

사』에서 불교사를 서술활 때 뿐 아니라 정치사회사를 기록하면서도 주저없이 神異

的인 전숭들올 수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3세기에는 교종세력이 위축되면서 새로운 群j、종파들이 성립된 점도 

빼놓올 수 없는 특징이다. 神印宗， 持운:業 퉁이 있는데， 신인종의 경우 고려초 이 

후에는 기록에서 찾올 수 없게 될 정도로 약화되다가 13세기에 이르면 西京의 金

剛츄에서 文頭훌道場이 베풀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신인종은 신비적 주술의 일종 

인 문두루비법이 국가의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 행해짐으로써 호국적인 

요소가 있고1 持솔:業은 개인의 질병에 대한 구원올 기원히는 개인적 차원의 밀교 

18) 허홍식， 앞의 논문， pp.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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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양자는 차이가 있는데 14세기에는 신인종이 보편적인 병 칭이 되었다.191 선 

비적 요소가 강조되는 이라한 종파들의 유행은 당시 교단불교계의 변화，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일 것이다. 그밖에 南山宗(律業)， 海東宗(흉皇宗)， 소승 

업 둥이 있었는데， 『삼국유%에 이 종파들， 특히 흥皇宗과 관련된 내용이 元曉不

觀條에서 엿보인다. 

13세기말의 이와 같은 불교계의 상황에서 일연은 『삼국유사냉를 집필하면서 정 

작 자신이 최고의 지위로서 몸담고 있던 선종에 대해서는 --言半句도 없이 모든 

종파에 대한 비교적 포괄적인 서술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의 사상적 특정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특정 인물에 대해 한 저작물만 가지고 그 

의 사상적 경향을 추적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 작업일뿐 아니라 더구나 대부분의 

저작들이 현전하지 않은 여건 하에서는 더욱 불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비문에는 

일연이 『어록dl 2권， 喝織體dl 3권， 『大藏須知鐵dl 3권， 『諸乘法數1 7권， 『祖底事

했~ 30권， 『重編홈洞五tîL!J 2권， 『祖派圖.Jl 2권， 『선문염송.Jl 30권 등 총 백 여권에 

달하는 책을 저술 혹은 편수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문제의 『삼국유샌와 『중편조 

동오위』가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20) 

그런데 일연의 현폰하는 저술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사실이 오히려 그의 사상적 

특정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한다. 즉 그가 종파를 초월하여 포괄적으로 서술하면서 

선종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올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가 선종계에서의 입 

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또 忽慣갑快天이 지적한 ‘시대의 사조에 빠져서 사상과 신앙 두 가지가 모두 

순수하지 못하였고 가지산문의 현풍을 진작하기에는 부족하였다’라는 표현은 앞서 

밝힌 13세기 불교계의 특정과 무관하지는 않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를 

뒷받침할 1차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선 좀더 두고 볼 일이므로 앞으로의 과제로 

삼으려고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연과 그를 계숭한 문도들이 신라 말의 범일 

국사가 주창한 바 있는 톨廳觀m說올 신봉한 것과 관련이 있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2l) 이것 또한 좀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19) 허홍식， 앞의 논문， pp.94-95. 
20) ü"중편조동오위4 ， 「삼국유사4와 더불어 일연에 관한 자료가 또 있다. 그것은 「標般經

f훌解JIIJ補릅&라는 훌훌幻의 저서에 부록으로 붙인 「뻐補通妹」 중의 防인데， 보환은 「능 
엄경환해산보기4를 집필하면서 일연에게 그 글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올 한 바 었다. 

21) 범일국사에 관한 기록은 「祖堂集」권17， ~輝門홈藏戰(상)，r삼국유샌권3 탑상 제4 ‘洛
山二大聖 觀흡 正趣 調띔條 및 같은 책 권3 ‘훌山五萬훌身’條， ‘훌山月精츄五類聖짧’ 
條 동에 단편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r조당집」권17은 범일국사의 일대 행적과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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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필자는 『삼국유%의 서술태도가 오늘날의 신화 인식과 궤를 같이하 

는 하나의 텍스트일거라는 전제하에 『삼국유사』가 출현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 고 

려 불교계의 동향 그리고 일연의 사상적 특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불교 

계에서 『삼국유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의문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서 연대기적 시간을 준거로 하여 신이한 이야기로 넘쳐나는 『삼국유사』가 불교내 

의 어떤 흐름과 맞물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육당 최남선이래 

『심국유사』는 주로 『삼국사기』와 비교시되어 유교적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격의 저 

술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시각에서 방향올 달리하여 필지는 

불교 내에서 『삼국유사』의 평가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그 일환으로 우선 

『삼국유사』가 편찬될 당시인 고려말 불교계의 동향과 그 흐름 속에서 『삼국유사』 

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려 말의 불교계의 특징으로는 우선 기존의 귀족불교를 비판하면서 둥장한 불 

교개혁운동이다. 이 운동은 신앙결사의 형태를 띄고서 당시의 지식인들에 해당하 

는 독서충과 호족충올 홉수하면서 이들이 사회중심세력으로 浮J:하게 된다. 그 결 

과 불교계의 구심점이 개경에서 지방으로 지방사원이 중심적인 도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틀이 붕괴되면서 한편으로는 불교내의 종파간의 상호교 

류도 이루어졌는데， 일연과 혜심은 각각 가지산문과 사굴신문 출신이지만 교류가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종파에 대해 비교적 포괄적인 서 

술올 보이고 있는 『삼국유사』의 특징올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정으로는 의천에 의해 비판되었던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불교가 다시 등장하는 현상이다. 육조혜능의 전기인 『육조법보단경』 둥이 재조명 

올 받게 되고 천태종의 숭려인 天때의 저술은 법화경의 신앙에 의한 異體을 강조 

한 내용으로써 『삼국유사』의 신이한 이야기들과 비교할만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려말 특히 13세기말 불교계의 동향을 미루어볼 때 이 시기 

는 어느 종파도 주도하지 못함으로써 사상적으로 대변혁올 예고하는 상황으로 판 

단된다Ir삼국유쇄의 全篇을 압도하는 신비적 史觀은 단지 저자가 불교인이라는 

당에 유학했올 때 그곳 선사들과 서로 문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대장경의 
補遺板으로 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연이 남해 시절 이를 열랍하였올 것으로 추측 
된다{채상식， 앞의 책，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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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당시의 사상적 분위기를 일정 정도 반영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r한f유샤의 내용이 종파를 초월하여 포 

괄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정작 저자가 몸담고 있었던 선불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 

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저자의 선종계에서의 입지의 문제둥 몇 가지 추측이 

기능하지만， 그 구체적 근거를 밝히는 작업은 필자의 차후 과제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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